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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문의 동북아협력과 정석진 과장 김봉석 사무관: (2110-5287), (2110-4856)

수교 주년 기념< 20 >韓․中 동반성장 고위포럼 개최韓․中
경제협력 성과 및 새로운 산업협력 모델 등 논의- -韓․中

지□ 식경제부홍석우 장관( )는 화 한중 수교 주년을 맞아 급성장한4.17( ) 20

양국 경제교류 성과와 의의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 및,

새로운 협력 전략 등을 모색하는 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을 중국’ ‘

상무부와 공동 개최함

주최 지식경제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* : ( ) , ( )韓 中

주관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* : KOTRA ( ) (CCIEE)中

후원 중앙일보 인민일보* : ( ) ( )韓 中

이ㅇ 번 포럼에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쩡페이옌 중국 국무원, 前

부총리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( ) 우징롄 박사, 중국 시장경제학 대부( ),

장신선 중국대사 정종욱 주중 대사 오영호 코트라 사장, ,駐韓 前

등 한중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 등 총 여명이 참석하였음550․
금□ 번 행사는 한중 최고의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년간20․ ①
한중 경제협력 회고와 비전 향후 년 양국 경제관계 좌표, 20 新②
모색 미래형 한중 산업협력 모델 및 방안 등 가지 세션을 구성, 3③
하여 발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함

최ㅇ 근 중국의 규획12.5 (‘11 ’15)～ 실시 및 경제성장 방식 전환투자수출(

내수와 분배 중심)→ 등에 따른 중국 주요 정책 변화 및 그에 따른

새로운 한중 산업협력 모델 비즈니스 발굴 등 심도있게 논의함,

홍□ 장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중 수교 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20

높이 평가하면서

한미 가 현재의 세계 최대시장을 지향하였다면 한중 는FTA FTAㅇ
미래 최대시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중소기업에게,

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함

이ㅇ 와 함께 향후 전략분야에서 산업협력 서비스 무역확대 에너지, , ,新

분야에서 제 국 공동진출 및 에너지절약 정책 협력 등을 새로운3

산업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 을 제안함“

쩡페이옌 부총리는前□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 동반성장‘ 방향’

이라는 주제의 기조 연설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‘ 제가 지속적으로

성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며,

이ㅇ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 논의 등을 계기로 지난 년FTA 20

보다 더 친밀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여 향후 년을 양국 번영의20

시기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함‘

포□ 럼에 참석한 한중 기업인 여명은 중국 최고위 인사와 경제전문가들이400

전망하는 중국 경제정책 및 한중 산업협력 비전 등을 활용하여 對中

비즈니스 방향 및 모델 발굴에 참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힘

지□ 식경제부는 중국 경제운용 기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산업 및 기업에

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,

투자 유치 확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에너지절약 등, ,對中 在中ㅇ
산업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광동성 등 지방정부와의 실질적 비즈니스

채널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영역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임

한□ 편 는 이날 동 행사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형 유통망 초청, KOTRA

상담회중국 유통바이어 개사 참가( 50 ) 및 중국 투자유치 설명회중국 투자가(

6 여명 참가0 ) 등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

및 투자 유치 확대를 지원함對韓

참고 한중 수교 주년 동반성장 고위포럼 개요1. 20
쩡페이옌 부총리 및 우징롄 박사 약력2. 前
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현황 및 협력 필요성3.



참고 동반성장 고위 포럼 개요< 1> 韓中
배경 한중 수교 주년을 기념하여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: 20 ,□

한중 대비한 미래 한중 산업협력 방향 논의FTA

중화권 대형 유통망 초청 상담회 및 중국 설명회 연계 개최IRㅇ
일시 및 장소 화 인터콘티넨탈 호텔: ‘12. 4. 17( ) 10:30 , COEX□ ～
주관 및 후원□

지식경제부 중앙일보( ) , KOTRA,韓ㅇ
상무부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인민일보( ) , (CCIEE),中ㅇ

참석자 중국분야 기업인 연구자 전문가 등 총 여명: , , 550□
지( )韓ㅇ 경부장관 사장 정종욱 포럼회장, KOTRA , J-China 주중대사( )前 ,

정영록 주중공사, 이근 서울대교수 백권호 영남대교수 등,

쩡페이옌 국무원부총리( )中 前ㅇ 현 이사장( CCIEE ) 우징롄 교수, 중국(

시장경제학 대부), 장씬선 주한 중국대사 웨이젠궈 비서장 등, CCIEE

세부 일정□
구분 행사 내용 비고

10:20 10:30～ 사전 환담 주요 참석자

10:30 10:50～ 개회식쉒
개회사 사장(KOTRA )
환영사 지경부장관( )

10:50 11:00～ 기조연설쉒
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중상생협력방향‘ ‘ 쩡페이옌 국무원부총리前

11:00 12:20～ 쉒한중수교 주년 경제협력회고와비전20 ,
한중 경제학자 및 전문가13:30 15:10～ 쉒향후 주년한중경제관계신좌표모색20

15:10 16:30～ 쉒미래형 한중 산업협력 모델 및 방안 한중 기업인 및 전문가

참고 쩡페이옌 부총리 및 우징롄 박사 약력< 2> 前
생년월일 월생 저장성 샤오싱1938.12 , ( )紹興
학 력 칭화대학 무선전기학과(1956 1962)～

주미대사관 상무처(‘82 ’84)ㅇ ～
전자공업부 부부장 차관(‘87 ’88)ㅇ ～

ㅇ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(‘01～ 장관’02)
서부대개발 판공실 주임(‘01 ’02)ㅇ ～

ㅇ 국무원 부총리(‘03 ’08)～
보아오아시아포럼 이사회 부이사장(‘09.4)ㅇ

ㅇ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(CCIEE)現

참고 :ㅇ 장쩌민 전 총서기 비서관

□ 쩡페이옌( )曾培炎 부총리前 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관시 중국 차10

(‘01 ’05)～ 규획 수립 등 중국 고도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으며 최근,

보아오 포럼 월(‘12.4 )에서는 가 아시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하며FTA ,

세계 경제에도 활력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언급

중국 국제경제교류중심 이사장으로서 한중 의 중요성과FTA現ㅇ
시급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임

생년월일 출생 월생 장쑤성 난징: 1930.1 , ( )南京
학 력 학력 푸단 대학 경제학과: ( ) (‘54)復旦

ㅇ 예일대학 경제학과 방문연구원(‘83~’84)

ㅇ 중국사회과학원 교수

ㅇ 국무원 경제개혁방안 판공실 부주임(‘86~’87)

ㅇ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센터 객좌교수(‘94)

ㅇ 방문 연구원MIT (‘96)

ㅇ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

참ㅇ 고 개혁개방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한 시장: /

경제론자 자타공인의 중국 경제학계 최고의 권위자,

□ 우징롄( )吳敬璉 박사는중국시장경제학의대부로서최근 중국발전고위포럼‘ ’( 월‘12.3 )

등에서 지난 년간 중국의 시장개혁이 거둔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20

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아직 미완성이며 지속적인 시장 개혁을 주문함

중국 정부주도 경제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중국식 시장중심의ㅇ
경제발전모델을 제기함



<참고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3> (CCIEE) 현황 및 협력 필요성

CCIEE(China Center For Int'l Economic Exchange)□

ㅇ 월 설립원자바오 지시'09.3 ( ), 중국 최고급 싱크탱크

주요 업무ㅇ
국제 경제 연구 교류 컨설팅 서비스 기구- ,

중국경제 연구 분야의 고급인재와 네트워킹-

경제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 단체-

조직 및 인사ㅇ
이사장- : 쩡페이옌 국무원 전 부총리

고문 둥젠화 전국정협 부주석 등 명- : 4

- 집행 부이사장 장제민: CNPC중국석유( ) 총경리 리이닝 베이징대교수등,

상무 부이사장 정신리 중앙정책연구실 전 부주임- :

부이사장 러우지웨이 중국투자공사 사장 등- : (CIC)

비서장 웨이징거 상무부 전 부부장- :

□ 협력 필요성CCIEE

원자바오 총리 지시로 설립 차관급 이상만 여명 참여한(‘09), 60ㅇ
반 반 의 최상위 싱크탱크 중국 핵심 당원 및 대표기업 총수들이,官 民 中

참여하여 정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확대 기회로 활용 가능

이ㅇ 사장인 쩡페이옌은 상하이방의 주요인물로 정계은퇴했지만 여전히

막강한 영향력을 행사장쩌민 주석의 비서관출신으로 핵심 측근( )前


